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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 안내

전시 작품 안내
평일·휴일(3회)  14:30ㅣ15:30ㅣ16:30  

그림책 인형극
평일(1회)  11:00

휴일(2회)  13:00ㅣ15:00

그림동화
평일(3회)  14:00ㅣ15:00ㅣ16:00

휴일(4회)  11:00ㅣ14:00ㅣ16:00ㅣ17:00

체험 활동
그림책 컬러링, 빨래 놀이, 
그림책도서관 여행 미션 페이퍼 [개인 참여] 

찾아오시는 길

전라남도 순천시 도서관길 33 (동외동 구 중앙도서관)
버스는 그림책도서관 옆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세요.

순천시 2,000원•단체 1,000원 
타지역 3,000원•단체 2,000원 ※20인이상  
[특별 할인 및 단체 관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]

사토 와키코 특별전

Sato Wakiko Special Exhibition

사토 와키코 작가와의 만남 

2017. 9. 2. (토) 

순천시립 그림책도서관

[자세한 시간은 별도 공지]

1부    2017. 7. 18. ~    9.    3.      
2부    2017. 9.    5. ~ 10. 22.
09:00 ~ 18:00 [매주 월요일 및 명절 당일 휴관]

주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원 



사토 와키코 특별전 in 순천시립 그림책도서관

사토 와키코 그림책의 세계

『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』 시리즈는 기발한 상상력과 

유쾌함을 가진 그림책 시리즈이다. 빨래하는 엄마와 천방지

축 도깨비의 강렬한 캐릭터,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발

상으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. 도깨비 앞에서

도 겁먹지 않고 무슨 문제든 척척 해결하는 엄마를 보며 아

이들은 엄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느끼고, 어려운 이를 도

와주는 엄마의 마음 씀씀이와 포용력도 알게 된다.

작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씩씩하게 살아가던 어머니를 

떠올리며 그림책 속 무엇이든 빨아 버리는 엄마를 만들어 

냈다고 한다. 온갖 빨래와 천둥번개도깨비까지 빨아 버리는 

엄마의 호쾌한 모습에 독자들은 열광했고, 이어 세 권의 시

리즈로 탄생되었다. 

<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> 시리즈뿐 아니라 <호호할

머니의 기발한 이야기> 시리즈에도 유쾌하고 당찬 여성, 호

호할머니가 나온다. 호호할머니는 아이들과 귀여운 동물 친

구들과 함께 기발한 생각으로 집 안팎에 닥친 문제들을 해

결해 나간다. 

장난치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새로운 일들을 벌이고 싶어 

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사토 와키코의 그림책 세계

로 들어가 보자.

사토 와키코 
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

디자이너로 일하다 1966년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했

다. 1978년 『삐약이는 흉내쟁이』로 제1회 일본 그림책

상을 받았다. 많은 그림책과 동화를 쓰며 일본 나가노 

현에 있는 ‘작은 그림책 미술관’을 운영하고 있다.  그

림책으로 『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』 『도깨비를 

다시 빨아 버린 우리 엄마』 『달님을 빨아 버린 우리 

엄마』 『어디로 소풍 갈까?』 『알이 사라졌어요』 『씽씽 

달려라! 침대썰매』 『화가 난 수박 씨앗』 『비 오는 건 

싫어』 『군고구마 잔치』 『개구쟁이 아빠』 등이 있다.

“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.”

엄마는 소매를 둘둘 걷어붙이고 

커튼을 휙 떼어서

억센 팔로 금세 빨아 버렸습니다.

바지도 조끼도 양말도 홑이불도 베갯잇도 모두

눈 깜짝할 사이에 빨아 버렸습니다.

가만히 보니 빨랫줄에는

때 묻은 천둥번개도깨비가 걸려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.

“도대체 여기가 어디야? 마치 거미집 같은데,

이렇게 줄이 많으니 이 천둥번개도깨비님이라도 안 걸리고 배기나!”

이 말을 들은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.

“거미집이라니! 그런 실례되는 말이 어디 있니? 그보다 너는 여기 뭐하러 왔어?”

그러자 천둥번개도깨비가 말했습니다.

“뭐하러 오다니? 내가 은방망이 금방망이를 가지러 온 것은 뻔한 일 아니야?”

(c) Masashi Asada

『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』 중에서


